
증자曾子【주】[承前]

증자의 사당은 산동성 제녕시濟
寧市 가상현嘉祥縣 남무산南武山
남쪽 기슭에 있고, 증자묘曾子廟
또는 증묘曾廟ㆍ종성묘宗聖廟로불
린다. 주周나라 고왕考王 1 5년(기
원전 4 2 6 )에 처음으로 건립하였고
원래 이름은‘충효사忠孝祠’였다고
한다. 명나라 정통正統 9년( 1 4 4 4 )
에 중건한 뒤‘종성묘宗聖廟’라 고
쳐 불렀고, 중건한 다음의 당시 증
묘는 정전正殿ㆍ침전寢殿ㆍ동서무
東西딕ㆍ극문戟門이 각각 3칸씩 있
었으며, 이듬해 1 4 4 5년에 사당 오
른쪽에 내천후사萊�侯祠 3칸을 창
건하였다고 한다. 명나라 홍치弘治
1 8년( 1 5 0 5 )에 어사 김홍인金洪因이
산동을 순안巡按하다가 사당의 법
도가 단출하고 누추한 모습을 보고
는 확장 수리를 주청奏請하여 정덕
正德 9년( 1 5 1 4 )에 완공하고, 명나
라 가정嘉靖과 융경隆慶 연간에 증
묘는 두 차례에 걸쳐 전화戰火로
훼손되고, 만력萬歷 7년( 1 5 7 9 )에

증자의 6 2대손 오경박사 증승업曾
承業이 중수를 주청하여 당년 9월
에 착공하고 연말에 준공하였다.
이후 청나라 순치順治ㆍ강희康熙ㆍ
건륭乾隆ㆍ광서光緖등의 연간에도
여러 차례 수리하였다고 한다. 이
밖에 1 5 7 9년(명 만력 7년)에 건립
한 만력비정萬歷碑亭과 1 7 6 0년(청
건륭 2 5년)에 세운 어비정御碑亭이
있다. 종성전 앞에 동서로 곁채가
자리하고 있는데 동무東딕에는 양
부陽膚ㆍ공명의公明儀ㆍ공명고公
明高ㆍ공명선公明宣ㆍ맹의孟儀의
목주木主가 배향되어 있고, 서무西
딕에는 악정자춘樂正子春ㆍ심유행
沈猶行ㆍ단거리單居離ㆍ공맹자고
公孟子高ㆍ자양子襄의목주가 배향
되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증자의
제자이다. 이밖에도 증자의 문인은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가 유명하고,
단궁檀弓과 오기吳起도 증자의 제
자라는 설이 있다.
증자의 후예는 무성증씨武城曾

氏로 통하며, 증자 탄생 이후 지금
까지 2 5 0 0여년 동안 증씨曾氏의 전
승이 8 0여대에 이르고 있다. 중국
의 봉건제도 아래 공문孔門의 명성
증대와 관작의 증봉贈封이 제고提
高됨에 따라 증자의 후예는 적지
않은 혜택과 특권을 누려왔고, 명
청시대에는 공孔ㆍ안顔ㆍ맹孟씨와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하는‘사대
가족四大家族’중의 하나가 되었
다. 증자를 선조로 삼은 증씨 성의
후예는 전국 각지에 두루 분포하여
살고 있고 부분적으로 인도네시아
ㆍ싱가포르ㆍ말레이시아ㆍ태국ㆍ
월남ㆍ일본 등 해외에도 살고 있다
한다. 또한 증씨 성은 오랜 기간
중국의 저명한 성씨 중 하나로
1 9 8 2년 전국인구조사통계에 따르면

중국 1 0 0대 큰 성씨 가운데 대륙의
증씨 성은 3 8위를 하였고 대만에서
는 1 6위를 하였다고 한다. 증씨의
후예가 번성했으나 증자의 증조부
증무曾巫가 남무성에 살기 시작한
이후 오늘날까지 세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춘추시대 나라가
멸망한 뒤 남무성에 정착한 시기,
서한西漢 말기에 남쪽으로 이동하
여 당송시대까지의 가족 번성기,
명청시대 이후 전국에 두루 분포한
시기이다. 증씨의 가족을 증자로부
터 일으켜 그 적손을 살펴보면 2대
代가 증원曾元(자 자원子元), 3대
증서曾西(자 자조子照), 4대 증흠
曾欽(자 자경子敬), 5대 증애曾�
[旦] (자 약득若得), 6대 증선曾羨
(자 학여學餘), 7대 증하曾遐(자
자성子盛), 8대 증위曾偉[펩](자 자
미子美), 9대 증락曾樂(자 순소舜
韶), 10대 증매曾닭, 11대 증전曾�
(자 신권伸勸), 12대 증가曾嘉, 13
대 증보曾寶(자 유선惟善), 14대
증염曾炎[琰], 15대 증거曾據, 16대
증천曾闡, 17대 증식曾植, 18대 증
요曾燿, 19대 증배曾培(자 본고本
固), 20대 증덕曾德, 21대 증순曾珣
[絢] (자 귀문貴文), 22대 증환曾渙
(자 백기伯其), 23대 증자曾梓(자
백기伯琦), 24대 증협曾�, 25대 증
단曾端(자 정익正翼), 26대 증현曾
鉉(자 도원道遠), 27대 증해曾海,
2 8대 증황曾璜, 29대 증흥曾興(자
조발兆發), 30대 증륭曾隆(자 적혜
迪蕙), 31대 증균曾鈞(자 홍거洪
擧), 32대 증모曾謀(자 이충以忠) ,
3 3대 증승曾丞, 34대 증규曾珪(자
자옥子玉), 35대 증관曾寬, 36대 증
장曾莊(자 자리子넸), 37대 증경曾
慶, 38대 증병曾騈, 39대 증요曾耀,
4 0대 증숭범曾崇範(자 칙모則模) ,
4 1대 증연응曾延膺(자 응수膺修) ,
4 2대 증석曾碩(자 위부偉夫), 43대
증승창曾承昌(자 옹행雍行), 44대
증만적曾萬敵(자 유인惟仁), 45대
증공정曾公整(자 용장容莊), 46대
증구사曾九思(자 성의成義), 47대
증문걸曾文傑(자 탁암卓庵), 48대
증호고曾好古(자 신전信前), 49대
증상충曾尙忠(자 성기省己), 50대
증경보曾敬父(자 존성存誠), 51대
증원덕曾沅德(자 선길旋吉), 52대
증개옹曾价翁, 53대 증여림曾汝霖
(자 우창雨蒼), 54대 증종문曾從文
(자 익아益雅), 55대 증리빈曾利賓
(자 익보翼甫), 56대 증보지曾輔誌
(자 사수思修), 57대 증덕주曾德胄
(자 호의好懿), 58대 증분용曾奮用
(자 지행志行), 59대 증질수曾質粹
(자 남무南武, 1539년 명나라 가정
嘉靖 1 8년 한림원오경박사翰林院五
經博士), 60대 증호曾昊(자 흠일欽
一, 한림원오경박사 세습, 조졸) ,
6 1대 증계조曾繼祖(자 승지繩之,
한림원오경박사), 62대 증승업曾承
業(자 진오振吾, 한림원오경박사
세습), 63대 증굉의曾宏毅(자 태동
泰東, 한림원오경박사 세습), 64대
증문달曾聞達(자 상여象輿, 한림원
오경박사 세습), 65대 증정예曾貞
豫(자 인야麟野, 한림원오경박사
세습), 66대 증상용曾尙溶(자 회백

匯伯, 한림원오경박사 세습), 67대
증연숙曾衍�(자 옹야雍若, 한림원
오경박사 세습), 68대 증흥렬曾興
烈(자 기조起祚, 한림원오경박사
세습), 69대 증육준曾毓�(자 주영
注瀛, 한림원오경박사 세습), 70대
증전진曾傳鎭(자 거산巨山, 한림원
오경박사 세습), 71대 증기호曾紀
瑚(자 육화六華, 한림원오경박사) ,
7 2대 증광방曾廣芳(자 여척汝陟,
한림원오경박사 세습), 73대 증소
사曾昭嗣(자 찬정纂庭), 74대 증헌
석曾憲솜(자 봉원奉遠, 한림원오경
박사 세습), 75대 증천원曾�源(자
준지浚之, 한림원오경박사), 76대가
증번산曾繁山(자 정재靜齋, 1935년
종성봉사관宗聖奉祀官)이다. 이 세
대는 필자가《증씨종친논단曾氏宗
親論壇》의《종성지宗聖志》와《증자
고曾子庫》를 참고하였다. 

증자의 유적은 주로 산동성 제녕
시濟寧市 가상현嘉祥縣과 임기시臨
沂市 평읍현平邑縣에 있다. 평읍현
남무성南武城의 옛 성터는 오늘날
평읍현 위장향魏莊鄕 남무성에 위
치하고 서주西周와 춘추시기 노나
라에 소속되어 노나라 무성읍武城
邑이 다스렸던 곳으로 노나라 양공
襄公 1 9년(기원전 5 5 4 )에 축성하였
다는 기록이 있다. 가상현 남무성
의 옛 성지는 만동향滿�鄕 아성촌
阿城村에 있다고 한다. 증자의 부
친 증점의 묘소는 평읍현 위장향
남무성촌南武城村에 있다. 증자의
묘소는 원래 평읍현 위장향 토교촌
土橋村에 있었으나 문화대혁명 중
에 훼손되어 평지가 되었다는 설이
있고, 또 한 가지 주장은 가상현
만동향 남무산南武山 서남쪽 증림
曾林 안에 증자의 묘소가 있으며
현재 산동성 제녕시 문화재로 지정
되어 관리되고 있다 한다. 또 비현
삼현사費縣三賢祠ㆍ기주종성사沂
州宗聖祠ㆍ제녕종성사濟寧宗聖祠
ㆍ가상증묘嘉祥曾廟ㆍ가상증씨가
묘嘉祥曾氏家廟가 있고, 남무산종
성서원南武山宗聖書院ㆍ마산증자
서원磨山曾子書院ㆍ가상대학서원
嘉祥大學書院ㆍ곡부사씨학궁曲阜
四氏學宮ㆍ가상증씨한박부翰博府
등이 있다. 증자의 고향 남무성과
증자의 묘소에 대한 고증 자료는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지만 대부분
가상현이란 주장이 많고, 비현費縣
의 남무성이란 주장도 간혹 나오는
데 비현의 남무성은 지금의 평읍현
에 속한다. 따라서 가상현과 평읍
현의 대립 양상을 보이며 오늘날까
지도 증자의 고향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고 있다. ‘평읍平邑에서 출
생한 증자가 어째서 어문語文 교과
서에 제녕시濟寧市 가상현嘉祥縣
사람이 되어 있는가?’이는 평읍사
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중 하나이다.
그러나 가상현의 증자 묘소와 증자
의 고향이 가상현이란 주장이 우세
를 보이고 있는데 역대 가상에서
거주한 증씨 자손 가운데 저명인사
가 많은 이유가 그 중 하나가 아닐
까?
◎곡례曲禮 : 《예기》의 편명篇名

으로 몸가짐 등의 자질구레한 예식
이나 행사에 관한 예를 기록하였
다. ‘곡曲’은 사事의 뜻이다. ◎소
의少儀 : 《예기》의 편명으로 상견
相見이나 천수薦羞(제사에 올리는
음식)를 기록한 작은 의례이다. ◎
내칙內則 : 《예기》의 편명으로 가
정생활의 예법을 기록하였다. ◎제
자직弟子職 : 《관자管子》의 편명으
로 제자가 스승을 섬기는 데 필요
한 예법을 다루었다. ◎여예餘裔 :
말류末流로 마지막 부분을 일컫는
다. ◎절목節目 : 조목條目으로 하

나하나 벌인 일의 가닥이다.

自是以來, 俗儒記誦詞章之
習, 其功倍於小學而無用; 異端
虛無寂滅之敎, 其高過於大學而
無實°其他權謀術數, 一切以就
功名之說, 與夫百家衆技之流,
所以惑世誣民·充塞仁義者, 又
紛然雜出乎其間°使其君子不
幸而不得聞大道之要, 其小人不
幸而不得蒙至治之澤, 晦盲否
塞, 反覆沈痼, 以及五季之衰,
而壞亂極矣!
자시이래, 속유기송사장지

습, 기공배어소학이무용; 이단
허무적멸지교, 기고과어대학이
무실°기타권모술수, 일체이취
공명지설, 여부백가중기지류,
소이혹세무민·충색인의자, 우
분연잡출호기간°사기군자불행
이부득문대도지요, 기소인불행
이부득몽지치지택, 회맹비색,
반복침고, 이급오계지쇠, 이괴
란극의°
이로부터 이후 세상의 선비

들이 기록하고 암송하며 문장
을 익히는 데 그 공功이《소
학》보다 배가 되었으나 쓸모가
없었으며, 이단異端의 허무虛
無나 적멸寂滅의 가르침은 그
뜻이《대학》보다 지나치게 높
지만 실용 가치가 없었다. 그
밖에 권모술수나 일체의 공명
을 성취시킨다는 학설과 제자
백가의 많은 재주를 가진 부류
와, 세상을 어지럽히며 백성을
속이거나 인의仁義를 가로막는
자들 또한 그 사이에 어지럽게
섞여 나왔다. 군자君子로 하여
금 불행히 대도大道의 요체를
듣지 못하게 하고, 소인小人으
로 하여금 불행히 지극한 통치
의 혜택을 입을 수 없게 하며,
눈은 어두워지고 운수는 막히
고 침체의 고질이 반복되어,
오대五代의 쇠퇴한 시대에 이
르니 나라의 기강은 무너지고
세상의 혼란이 극에 달하였다.
【주】◎이단異端 : 전통이나 권
위에 반항하는 주장이나 이론으로
여기서는 유가儒家의 학설이 아닌
설을 가리킨다. ◎허무虛無 : 일체
의 사물이나 현상은 존재하지 않
고 인식되지도 않으며 또한 아무
런 가치도 지니지 않는다고 주장
하는 사상적 태도를 말하나 여기
서는 노자老子와 장자莊子의 학설
을 말한다. ◎적멸寂滅 : 일체의
현상은 마음 밖에 아무것도 존재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불교佛敎의 학설을 말한다. ◎권모
술수權謀術數 : 목적 달성을 위하
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온
갖 모략이나 술책. ◎공명功名 :
공을 세워 자기 이름을 널리 드러
내는 것이나 그 이름. ◎요체要諦
: 핵심적인 내용. ◎오대五代 : 중
국의 역사에서 동진東晉이 망한
뒤부터 당唐나라가 건국되기까지
의 과도기에 흥망興亡한 다섯 왕
조, 즉 남조南朝의 송宋ㆍ제齊ㆍ양
梁ㆍ진陳과 남북을 통일한 수隋를
일컬어 전오대前五代라 하고, 당나
라가 망한 뒤부터 송宋나라가 건
국되기 이전까지의 과도기에 중원
中原에 흥망한 다섯 왕조, 즉 후량
後梁ㆍ후당後唐ㆍ후진後晉ㆍ후한
後漢ㆍ후주後周를 일컬어 후오대
後五代라 한다. 원문에서 말한 오
계五季는 후오대를 뜻한다.

8 第115號 陰曆 戊子年 5月 2 8日 壬寅

大學章句 새겨보이
〔연재 제1 5회〕

權 五 達
편집위원

▲ 종성장복도宗聖章服圖

정통육효비전正統六爻秘傳

야학노인점복전서
野鶴老人占卜全書

기초편ㆍ응용편
전2권

이아평李我平 감정鑑定
야학노인野鶴老人저著

이문휘李文煇 증산增刪

권오달權五達 태로太爐 역주譯註
0 1 1 - 9 5 9 8 - 0 8 5 2ㆍe-mail : kod0852@naver.com

도서출판 小康 발행

부산 서구 동대신동 2가 2 8 9 - 6

전화 051)247-9106 팩스0 5 1 - 2 4 8 - 2 1 7 6

값 기초편 1 0 , 0 0 0·응용편 1 5 , 0 0 0원


